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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약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들의 휴 화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.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 조사

(KCYPS) 등학교 4학년 4차 학교 1학년 1,972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. 본 연구에는 SPSS 21.0이 사용되었다. 기술통

계 분석, 신뢰도 분석, 상 분석 다 회귀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존도 사이에서 갖는

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. 그 결과 부모의 정 양육 방식은 자아탄력성에 정(+)의 향을

미치나 휴 화 의존도에는 부(-)의 향을 미쳤다. 자아탄력성은 휴 화 의존도에 부(-)의 향을 미치며, 두변수 사이

에서 매개역할을 했다. 성별은 두 변수 사이에서 조 역할을 했다.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과도한 휴 화

의존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.

주 어 : 정 양육방식, 휴 화 의존도, 자아탄력성, 성별, 융합

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direction to reduce adolescents' mobile phone dependency. The 

fourth data for 4th graders who were 1,972 of 7th from the 2013 Korea Children & Youth Panel Survey were used. 

SPSS 21.0 was used. In addition, the mediating effects of ego-resiliency and gender-moderating effects between 

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mobile phone dependency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, data analysis, 

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.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: Positive parenting attitude 

increased ego-resiliency while lowering mobile phone dependency. Ego-resilienc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mobile 

phone dependency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two variables.  Gender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wo 

variables. Based on the above results,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to cope with the problems which can result 

from the excessive use of mobile phone for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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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론

오늘날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발명품

의 하나는 휴 화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

많지 않을 것이다. 이처럼 휴 화의 보 증가는 인류

생활에 정 인 역할을 한것은 부인할수 없지만 이로

인한 피해 사례 역시 지속 으로 보고되고 있다. 휴

화로 인한 피해사례는 특히 청소년에게 보다 더 심각하

게 나타나고 있다.

2014년 기 조사인원 15,000명(만3세∼59세)

14.2%가 스마트폰 독 험군에 속했다. 스마트폰 독

험군이라 하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단· 내

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

다. 이러한문제는 기 청소년에게 보다더 심각하게 나

타났다. 2014년 기 학생의 경우 그 독률이 33.0%

로 학생 20.5% , 등학생 26.7% 고등학생 27.7% 보

다 월등히 높았다[1].

휴 화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청소년은 학업에

응도가 떨어지며, 사회. 학교생활, 가족. 래 계에 어

려움을 겪는다[2,3]. 한 신체 통증을 유발하며[4], 우

울, 스트 스, 수면장애의 정도가 높다[5,6].

지 까지 진행되어온 휴 화 사용과 련된 연구는

휴 화 의존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 연구[7],

휴 화 과다사용으로부터 오는 신체 . 정신 폐해[5]

에 한 연구로 나 어 볼 수 있다. 휴 화 의존도에

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, 자아존 감[8], 공격성, 충

동성, 외로움[7], 자아탄력성[9] 등의 내부요인과 부모,

가족 계, 교우 계 교사 계[8] 등의 외부환경 요인

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.

외부요인과 련하여 부모가 자녀와 갈등을 해결하

기 해 온정 이고 민주 인 양육방식을 선택했을 때

자아탄력성과 학습능력이 향상되며, 휴 화 의존도는

감소된다. 한 자녀에 한 부모의 정 정서표 은

자녀의 갈등상황에 한 처능력과 자기조 능력에

정(+)의 향을 미친다[10].

자아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높은 휴 화 의존

도로 부터 오는 부작용이 보다 심각하다[11]. 자아탄력성

이 높은 청소년 일수록 기상황을 빨리 인식하고 이에

해 합리 인 처방법을 선택하여 기 상황을 다

른 성장의 기회로 삼는 능력도 뛰어나다[12]. 래애착이

휴 화 의존도에 향을 미칠 때자아탄력성은 청소년

의 휴 화 사용빈도를 낮출 수 있는 요한 요인이 된

다[13].

기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은 래애착이 남학생보다

강해 휴 화 의존도가 남학생보다 높다[14]. 그러나 부

모 학 , 일탈, 비행 경험이 남학생의 휴 화 의존도에

향을 미치는반면, 우울, 주의집 곤란, 사회 축이

여학생의 휴 화 의존에 향을 미친다[15]. 이는휴

화 의존도에 처하는 방법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달

리 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.

지 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정

자녀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탄력성 휴 화 사용에

정 인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, 자녀의 탄력성 역시

과도한 휴 화 의존도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완화 시킬

수 있을 것이라 추론 해 볼 수 있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

는 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정 양육방식과 휴 화

의존도사이에서 갖는 매개역할과 성별의 조 효과를 살

펴 청소년들이흔히 직면할 수있는과도한휴 화의

존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이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.

즉, 부모가휴 화 과다사용의 자녀에 해성별 특

성별 한 양육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아

탄력성 증진을 한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.

이는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 향 요인들을 단순

히 나열하여 분석하는 것 보다 자아탄력성 성별의 본

인 요인과 부모의 정 양육방식이라는 외부요인을 분

리하여 근하면 보다 입체 으로 검증할 수 있다. 한

문제 해결 근을 자녀나 부모에게 단편 으로 근하는

것이 아니라 상호 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

실 근이 될 수 있음은물론 효율 이기도 하다. 왜냐

하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향을 미

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해 자녀와 부모가

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자녀의 과도한 휴 화 의존도에

능률 으로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연구목 을 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.

[연구문제 1] 정 양육방식이 휴 화 의존도를

낮출 것인가?

[연구문제 2] 정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을 높일

것인가?

[연구문제 3] 자아탄력성은 휴 화 의존도를 낮출

것인가?

[연구문제 4] 자아탄력성은 정 양육방식과 휴

화 의존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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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연구문제 5] 성별이 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

존도 간 조 역할을 할 것인가?

2. 연

2.1 연 대상

본 연구에는 2013년 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에 의해 발

간된 등학교 4학년 4차 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 패 조

사(KCYPS; Korea Children & Youth Panel Survey)자

료가 사용되었다. 연구 상은 휴 화기를 가지고 있

다고 응답한 학교 1학년 1,972명이다. 본 표집은 층화

다단계집락표집 방식에 의해 표집 되었다.

2.2 척도

2.2.1   양  식

부모의 정 양육방식은 허묘연에 의해 제작된 부

모 양육방식 척도를 수정 후 사용하 다[16]. 허묘연의

부모 양육방식 척도 정 양육방식인 감독, 애정, 합

리 설명 3개 항목만 사용하 다.

부모의 정 양육방식은 감독 (3문항), 애정(4문항)

합리 설명(3문항)으로 구성되어있다. 총 10문항이

며, 이들의 Chronbach’s α값은 .878이다.

2.2.1.1 감독

감독은 ‘방과 후에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’,

‘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’, ‘외출할 경

우 내가 언제 돌아올지 알고 계신다’의 3개의 문항으로

구성되어 있다. 본 척도는 4 리커트 척도이다. 4 ‘

그 지 않다’, 3 ‘그 지 않은 편이다’, 2 ‘그런 편

이다’, 1 ‘매우 그 다’로 구성되어있다. 수가 높을수

록감독의정도가 높게 하기 해 3개의 문항을역코딩하

다.

2.2.1.2 애정

애정은 ‘보모님께서는 나의 의견을존 해 주신다’, ‘좋

아한다는 표 을 내게 하신다’, ‘ 힘들어 할 때 나에게 용

기를주신다’, ‘칭찬을 잘 해주신다’의 4개의 문항으로 구

성되어 있다. 본 척도는 4 리커트 척도로 4 ‘ 그

지 않다’, 3 ‘그 지 않은 편이다’, 2 ‘그런 편이다’,

1 ‘매우 그 다’, 로 구성되어있다. 4문항 모두 정

인 문항이다. 애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를 높게 하기

해 4문항을 역코딩하 다.

2.2.1.3 합리 설명

합리 설명은 ‘보호자(부모님)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

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’,

‘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,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혼

내기 에 먼 설명해 주신다’, ‘ 무리한 요구를내가 하

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’

의 3문항으로 되어있다. 본 척도는 4 리커트 척도로 4

‘ 그 지 않다’, 3 ‘그 지 않은 편이다’, 2 ‘그

런 편이다’, 1 ‘매우 그 다’, 로 구성되어 있다. 3문항

모두 정 인 문항이다. 문항의 수가 높을수록 합리

설명의정도가높게일치시키기 해 4문항을 모두 역

코딩하 다.

2.2.2 휴대 화 도

이시형 외에 의해 구성된 청소년의 휴 화의존 문

항을 휴 화 의존도 척도로 사용하 다[17]. 본 척도는

7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. 원 문항은부정 인답변일

수록 수가 높게 구성되어 있다. 따라서 총 7문항을 역

코딩하여 휴 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가 높도록 재

구성하 다. 각 문항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. ‘ 많

은 시간을 휴 화를 사용하면서 보내게 된다’, ‘휴

화를 휴 하지 않고 나가면 불안하다’, ‘휴 화를 통하

여 한참 동안 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

다’, ‘휴 화로 이것 것을 하다가 보면 시간 가는

모른다’, ‘혼자 있을때에 휴 화가 없으면 심심해서 견

딜 수 없다’, ‘휴 화가 없으면 고립된 듯 한 느낌이 든

다’, ‘휴 화가 없을 때는 불편해서 살 수 없다’로 구성

되어있다.

본 척도는 리커트 4 척도로 4 ‘ 그 지 않다’,

3 ‘그 지않은 편이다’, 2 ‘그런편이다’, 1 ‘매우 그

다’로 구성되어 있다. 휴 화 의존도의 Chronbach’s

⍺값은 .895이다.

2.2.3 아탄력

자아탄력성은 2002년 유성경‧심혜원이 1996년 Block

& Kreman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‧보완한 문항을 사

용하 다[18,19]. 문항 내용은 2003년 권지은에서 재인용

하 다[20].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, 본 척도는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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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커트척도로 4 ‘ 그 지 않다’, 3 ‘그 지 않

은 편이다’, 2 ‘그런 편이다’, 1 ‘매우 그 다’로 구성

되어있다. Chronbach’s ⍺값은 .875이다. 14문항을 역코

딩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수가 높도록 재구성하

여 사용했다.

문항구성 내용은, ‘내 친구에게 나는 그럽다’, ‘갑자

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나는 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

이겨 낸다’, ‘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

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’, ‘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인상을

주는 편이다’, ‘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나는 즐긴

다’, ‘나는 매우 힘(에 지)이 넘치는 사람이다’, ‘같은 장

소를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

나는 좋아한다’, ‘다른 사람들 보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’,

‘보통 행동하기 에 나는 생각을 많이 한다’, ‘새롭고 다

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나는 좋아한다’, ‘나의 생활은

항상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’, ‘내가 의지가 강한사람

이라고 나는자신있게 말할 수있다’, ‘다른 사람에게화

가 나도 나는 방 괜찮아진다’, ‘내가 만나는 부분의

사람들이 나는 좋다’로 구성되어 있다.

2.2.4 별

명목척도인 성별은 1=남자, 2=여자 이다. 여자=0, 남자

=1로 더미 처리하여 사용했다.

2.3 연

본 연구에는 SPSS WIN21.0이 사용되었다. 각 척도별

신뢰도를 분석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. 각 변수의 기술

통계 분석을 통하여 정규분포 가정 여부를 확인했다. 상

분석을 통하여 변수 간 상 계와 다 공선성 발생

여부를 확인했다. Baron & Kenny의다 회귀 분석을 통

하여 부모의 정 양육방식과 휴 화의존도 사이에

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여부를 확인하 다[21].

3. 연 결과

3.1 술통계  상  

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. 각 변수들의

문항 수는 부모의 정 양육방식 10문항, 자아탄력성

14문항, 성별 1문항 휴 화 의존도 7문항으로 구성

되어 있다. 빈도수는 부모의 정 양육방식 1,971이며,

그 외는 1,972 이다. 변수별 최 값 4, 최소값은 1 이다.

평균값은 부모의 정 양육방식이 3.149로 가장 높고,

표 편차 값은 휴 화 의존도가 .712로 가장 높다. 변

수별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첨도는 ±3을유지하며,

왜도는±2 이하를 유지하여 정규분포의 기 값을 충족하

여 각각의 변수들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

있다.

Table 1.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
(N=1,972)

variables Q.N N Min Max M S.D Skewness Kurtosis

positive
parenting
attitude

10 1.971 1.00 4.00 3.149 .488 -.256 .316

ego-resilience 14 1,972 1.00 4.00 3.00 .449 .144 .380

mobile phone
dependency

7 1,972 1.00 4.00 2.75 .711 -.334 -.221

각 변수별 상 계는 Table 2와 같다.

부모의 정 양육방식과 종속변수인 휴 화 의

존도는 부(-) 상 (r=-.204)이 있으며, 매개변수인 자

아탄력성과는 정(+) 상 (r=.430)이 있다. 따라서 부모

의 정 양육방식이 높으면 휴 화 의존도는 낮고

자아탄력성이 높다. 휴 화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은 부

(-) 상 (r=-.131)이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휴

화 의존도는 낮다. 각 변수 간 상 계는 (r=.430)에서

(r=.074)구간을 나타나 다 공선성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.

Table 2.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

variables 1 2 3

1 1

2 .430** 1

3 -.204** -.131** 1

note) *)p<.05, **)p<.01, ***)p<.001
1.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. ego-resilience
3. mobile phone dependency

3.2   양 식  아탄력  휴

대 화 도에 미치는 향

부모의 양육방식 자아탄력성이 휴 화 의존도에

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

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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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Model 1], [Model 2], [Model 3]의 F값은 각각

3.166(p<0.01), 63.968(p<0.001) 11.981(p<0.001)로 회

귀분석 모델로 합했다. 한 설명력 R²값은 .009, .079

.085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변수 간 향 계를 회귀

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는데 합했다. VIF값은 1.004～

1.282의 분포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.

Table 3. Influence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 & 

ego-resilience to the mobile phone 

dependency

variables

Model 1

(CV→DV)

Model 2

(CV.IDV→DV)

Model 3

(CV.IDV.MV→DV)

β t β t β t

(constant) 22.584*** 14.594*** 15.011***

family annual

income
-.030 -1.233 -.015 -.647 -.015 -.611

mother's

employment
.018 .725 .016 .681 .017 .712

parental life

satisfaction
.014 .581 .029 1.213 .033 1.372

health -.002 -.076 .004 .172 .010 .432

grade satisfaction -.088 -3.648*** -.043 -1.820 -.040 -1.698

positive parenting

attitude
- - -.169 -7.103*** -.129 -4.866***

ego-resilience - - - - -.091 -3.461***

R² .009 .079 .085

F 3.166** 63.968*** 11.981***

Durbin-Watson 1.889

VIF 1.004∼1.282

note) *)p<.05, **)p<.01, ***)p<.001.

[Model 1]에서 주 성 만족도가 휴 화 의존도

에 미치는 향력 β값은 -.088(p<.001)로 유의미한 부(-)

의 향을 미쳤다. 성 에 한 만족도가 스스로 높을수

록 휴 화 의존도는 낮았다.

[Model 2]에서 독립변수가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

향력은 β값 -.169(p<.001)로 정 양육방식이 높으

면 휴 화 의존도는 낮았다.

[Model 3]에서는 정 양육방식의 향력인 β값은

-.129(p<.001)로 [Model 2]와 비교해 감소했다. 한 자

아탄력성이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 향력인 β값은

-.091(p<.001)로 부(-)의 향을 미쳤다. 따라서 자아탄

력성이 높으면 휴 화 의존도는 낮았다.

3.3 아탄력  매개효과

자아탄력성이 부모의 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

존도 사이에서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다

회귀분석을 Baron & Kenny 방식[21]에 의해 실행하

다. 그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.

Table 4. The mediating effects of ego-resiliency

variables

Step 1

(IDV→ MV)

Step 2

(IDV→ DV)

Step 3

(IDV.MV→ DV)

β t β t β t

positive parenting

attitude
.430 21.144*** -.204 -9.230*** -.181 -7.416***

ego-resiliency - - - - -.052 -2.146*

R² .185 .041 .044

F 447.080*** 85.188*** 44.976***

Durbin-Watson 1.976 1.919 1.915

VIF 1.000 1.000 1.227

note) *)p<.05, **)p<.01, ***)p<.001

[step 1], [step 2] [step 3]의 F값은 447.080(p<.001),

85.188(p<.001) 44.976(p<.001)이었다. 한 설명력 R²

값은 각각 .185, .041 .044로 각 단계에서 회귀분석 모

델로서 합하 다. VIF값은 각 단계 별로 1.000, 1.000

1.227로 나타나 다 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.

[step 1]에서 정 양육방식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

향력 β값은 .430(p<.001)이 다. [step 2]에서 정

양육방식이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 향력인 β값은

-.204(p<.001)로 부(-)의 향을 미쳤다. [step 3]에서는

자아탄력성이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 향력인 β값

은 -.052(p<.05)로 부(-) 으로 유의미했다. 정 양육

방식이 휴 화 의존도에 미치는 향력인 β값은

-.181(p<.001)로 [step 2]의 향력인 β값 -.204(p<.001)

보다 감소했다. 즉 정 양육방식은 휴 화 의존도

를 낮추며,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변수 다. 한 자아탄

력성은 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

개역할을 했다.

3.4 Sobel test에 한 아탄력  매개효과 

 검

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하여 Sobe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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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를 하 다. Sobel test 결과는 Table 5와같다. 부모의

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존도 사이에서 자아탄력

성이 갖는 Sobel test 값은 -2.117(p<.05)이었다. 즉,

Sobel test 결과에서도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정 양육

방식(독립변수)과 휴 화 의존도(종속변수) 사이에서

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.

Table 5. The mediating effects of ego-resiliency by 

sobel test

sub variable
sobel test
statistic

p

positive parenting attitude⟶ ego-resiliency⟶ 
mobile phone dependency

-2.117* .034

note) *)p<.05, **)p<.01, ***)p<.001.

3.5 별  효과

계 회기분석 센터링작업 상호작용 항을 생

성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했다. 부모의 정

양육방식과 휴 화 의존도 간에서 성별의조 효과 검

증을 한 계 회기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. 각

Step 별 F값은 83.758(p<.001), 60.837(p<.001)

3.308(p<.05)이며, 설명력 R²값이 .078, .106 .109로

차 증가하여 회기분석 모델로 합했다. VIF값은 1.010

∼1.059로 다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.

Table 6. Gender-moderating effects

variables

Step 1

(IDV→ DV)

Step 2

(IDV.MD→ DV)

Step 3

(IDV.MV.→ DV)

β t β t β t

positive parenting

attitude
-.184 -.8.462*** -.169 -7.842*** -.165 -7.619***

gender(f=0, m=1) - - -.169 -7.800*** -.171 -7.884***

IDV * MD - - - - -.056 -2.572*

R² .078 .106 .109

F 83.758*** 60.837*** 3.308***

Durbin-Watson 1.903

VIF 1.010∼1.059

note) *)p<.05, **)p<.01, ***)p<.001

Step 1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 β

값은 -.184(p<.001) 다. Step 2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

수에 미치는 향력 β값은 -.168(p<.001)이며, 조 변수

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은 β값 -.169(p<.001) 다.

Step 3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은 β값

-.165(p<.001), 조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력은

β값 -.171(p<.001), 상호작용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

향력은 β값 -.056(p<.05)이 다. 따라서 성별은 독립변수

와 종속변수 간 조 역할을 하며, 독립변수가 종속변수

에 미치는 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.

4. 결론  함

지 까지 살펴본 연구결과에 의한 결론 함의는다

음과 같다.

첫째, 부모의 정 양육방식은 휴 화 의존도를

낮추었다. 이는 부모의 민주 양육방식이나 자녀와 의

사 소통이 원활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휴 화 의존도

를 낮춘다는 연구[10].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휴 화

의존도를 낮추는 변수임을 밝힌 연구[22]와 일치를 한다.

청소년 시기는 차 부모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이

기는 하나 아직 완 히 독립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

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향을 받는다.

청소년의 휴 화 의존도 역시 부모 환경으로부터

요하게 향을 받고 있다.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의 휴

화 사용과 련하여 부모의 향력이 매우 크다는

것을 인식할필요가있으며, 이에 한 한 감독. 리

와 심이 필요하다. 한 높은 휴 화 의존도와 련

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자녀에게 억압 이고 권

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화를 통하여 민주 으로 해결

해야 한다.

둘째, 부모의 정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높

다. 부모의 민주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에 향을 미

치는 요한 요소이며[23], 가정에서 자녀와 의사소통이

잘 이루어질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은 향상된다는 연구

[24]와 일치를 한다. 정 양육방식은 자아탄력성을 높

일 뿐만 아니라 휴 화 의존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

용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휴 화 의존도

문제에 해 효과 으로 처하기 해서는 자녀의 자아

탄력성 증진을 함께 고려를해야 한다. 따라서 부모는 자

녀에게 권 이거나 억압 인 태도로 하기보다는 민

주 이고 개방 으로 화를 자주 갖는 등 자아탄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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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상을 해 노력한다면 과도한 휴 화의존도 문제에

효율 으로 처할 수 있을 것이다.

셋째, 자아탄력성은 휴 화 의존도를 낮추었다. 자

기조 효능감이 청소년의 휴 화 의존도에 향을 미

친다는 연구[25]와 맥락을 같이 한다.

넷째, 자아탄력성은부모의 정 양육방식과휴

화 의존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했다. 자아탄력성의 개

입은 휴 화 의존도를 낮추는데 보다효과 임을 시사

한다. 따라서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는가정 내에서 가

족과원만한 의사소통이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.

왜냐하면, 부모가 자녀에게 민주 으로 할 때 자녀의

자아탄력성과 휴 화 의존도에 정 인 향을 주기

때문이다.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모를 상으로

올바른 부모양육방식을 증진하는 로그램 운 과 아울

러 자녀를 상으로 자아탄력성 함양의 로그램운 의

필요성을 시사한다.

다섯째, 성별은 정 양육방식과 휴 화 의존도

간에서 조 역할을 했다. 즉 부모의 정 양육방식이

휴 화 의존도에 향을 미칠 때 여학생이 남학생 보

다 그 향을더 크게 받았다. 부모가휴 화 의존도가

과다하게 높은 자녀와 직면 했을 때 성별을 염두에 두고

지도를 해야 하며, 보모 는 청소년을 상으로 휴

화 의존도 련 로그램 운 자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

다는 을 시사한다. 즉, 청소년들의 과도한 휴 화 의

존도 문제에 근은 단편 이기 보다 내. 외부요인 청

소년의 특성 성별을 감안한 융합 근이 보다 유효

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여섯째, 주 성 만족도, 건강, 부모의 삶 만족도

는 자아탄력성에 정 향을 미쳤다. 따라서 부모는

자신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, 건강을

염두에 두었을 때 자녀의 휴 화 사용을 바람직한 방

향으로 이끌 수 있다.

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갖는다.

첫째, 외부요인 정 양육방식 요인에 한정하여

살펴본결과다양한주변사회환경요인을고려하지못했다.

둘째, 패 데이터를활용한 결과 진 으로진행되고

있는사회의변화 상을충분히반 하지못한 이있다.

셋째, 최근 휴 화기의 기술진보 등의 이유로 휴

화기의 정 인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나 본

연구에서는 이러한 정 인 측면보다 부정 인면에 지

나치게 치우친 경향이 있다.

넷째, 본 연구는 횡단연구의 특성상 특정 시 을 기

으로 실시되어 다양한 변화를 겪는 청소년 시기의 휴

화 의존도 변화양상을 추 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

있음을 밝힌다.

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

구는 학교, 학부모 련기 에게 청소년의 자아탄력

성 증진 로그램의 유효성을 제시했다. 한 정 양

육 방식의 요성 과도한 휴 화 의존도에 직면한

자녀의 지도는 자아탄력성의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별

근이 필요하며, 부모를 한 로그램의 필요성

로그램 운 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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